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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용일 외(2016a, 지질학회지 52, 67-77)의 논평은 장산층(규암)과 묘봉층(셰일)이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는 관찰과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부정합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된 동점역 인근 낙동강 하상의 노두를 재관찰한 
결과, 두 층의 불규칙한 경계는 퇴적 당시 하부층을 침식한 1차 퇴적구조가 아닌, 퇴적후 지하 심부에서 발생한 
변형작용(단층)에 기인한 2차 구조로 해석된다. 두 층이 접하는 불규칙한 경계는 위에 놓인 묘봉층의 주향 경사
와 평행하지 않다. 이 불규칙한 경계를 따라 단층파쇄암과 단층비지가 존재하며, 또한 단층비지가 단열면을 따
라 장산층의 규암내로 일부 주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층비지의 주입현상은 단층대에 국한되어있다. 장산층
과 묘봉층이 접하는 불규칙한 경계에는 오랜 기간 동안 퇴적작용이 중단되었거나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적 간격
이 있었음을 지시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장산층과 묘봉층 사이의 부정합 관계를 바탕으로 한 층서, 
퇴적 시기, 퇴적물 공급지 및 고지리에 대한 해석과 가설은 그 근거가 없다.

주요어: 태백산분지, 장산층, 묘봉층, 퇴적후 변형구조, 단층 파쇄암, 단층비지

Sung Kwun Chough, Dong Jin Lee, Jin-Han Ree, Suk-Joo Choh and Jusun Woo, 2016, Comment on 
“Depositional age and p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Jangsan Formation in the Taebaeksan Basin, 

Korea-revisited” by Lee, Y.I., Choi, T. and Lim, H.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2(2016), 
67-77.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2, no. 6, p. 961-967

ABSTRACT: An underpinning theme of Lee et al. (2016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2, 67-77) 
is based on an invalid observation/interpretation of “unconformity” between the Jangsan Formation (quartzite) 
and the overlying Myobong Formation (shale). Re-examination of the Dongjeom outcrop section along the floor 
of the Nakdong River indicates that the irregular boundary between the two formations is not representative of 
a depositional (primary) sedimentary structure, but a post-depositional (secondary) deformation structure caused 
by subsurface faulting. The irregular fault contact is not parallel with bedding of the overlying Myobong Formation. 
Cataclasite and fault gouge are present along the irregular boundary, and fault gouge is injected into the fractures 
of the quartzite. Such injection occurs only in the fault zone. There is no evidence of a substantial break of 
sedimentation or gap in the geologic record across the irregular boundary between the two formations. Their further 
assertion on the stratigraphy, depositional age, provenance, and the paleogeography of the two formations is thus root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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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용일 외(2016a)는 최근 지질학회지 논평 “태백

산분지에 분포하는 장산층의 퇴적시기 및 암석 특성 

재고찰”에서 장산층과 묘봉층이 부정합적 관계로 

접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장산층의 퇴적시기에 대

해 논의하였다. 두 층 사이의 부정합적 관계를 보여

준다는 노두 관찰의 내용은 저자들이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Kim and Lee, 2006; Lee et al., 2012)에서 인

용하고 있다. Kim and Lee (2006)은 태백 연화 제1

광산과[Kim and Lee (2006)에는 연화 제2광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치상 연화 제1광산으로 판단됨] 

동점, 그리고 정선 덕암 지역에서 장산층과 묘봉층 사

이 경계부를 부정합으로 처음 해석하였으며(Kim and 

Lee, 2006, p. 394, 그림 4), 이 중 동점지역 노두의 규

암과 셰일 접촉부가 보이는 불규칙한 경계면과 셰일

에 포함된 규암 “역”을 부정합의 증거로 재차 제시하

였다(Lee et al., 2012, p. 265, 그림 5). 이와 같은 태

백층군의 층서관계에 대한 의견은 Lee et al. (2016b)

에 개략적인 주상도(Lee et al., 2016b, p. 773, 그림 3)

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최근 우리는 두 층 사이에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근거의 중심이 된 동점지역 

노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2. 동점지역 노두에 대한 새로운 관찰결과

동점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 m 떨어진 낙동강 

하상에 위치한 이 노두(그림 1a)에서 석영사암(규암)

으로 구성된 장산층과 셰일(슬레이트)로 구성된 묘

봉층이 N20E주향에 80°의 북서경사를 갖는 단층을 

경계로 접하고 있으며, 이 단층과 묘봉층 사이에는 

안산암질 암맥(두께 4-5 m)이 관입되어 있다(그림 

1c). 이 단층의 단층면에 있는 거의 수평한 단층조선

과 지질도 상에서 보이는 단층에 의한 층의 오프셋

은(그림 1a) 이 단층이 좌수주향이동단층임을 지시

한다. 장산층과 묘봉층의 층리면은 북동방향의 주향

에 북서쪽으로 경사한다(그림 1b, 1c). 이 노두의 북

서쪽 하상을 관찰하면 하부의 석영사암(장산층)과 

상부의 셰일(묘봉층)이 동-서 주향에 북쪽으로 경사

하는 경계를 따라 접하며(그림 1b, 1c), 이 불규칙한 

경계와 그 위 묘봉층의 층리는 서로 평행하지 않다. 이 

불규칙한 경계가 “부정합”이 될 수 없는 증거는 다음

과 같다.

1) 하부의 규암과 상부 셰일과의 경계는 불규칙한 

수지상의 터널형태를 이루며 하부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2, 3). 수지상으로 뻗은 불규칙한 통

로는 규암과 셰일의 각력편을 다량 포함한 세

립질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횡적 연속성이 결

여되어 있다(그림 2, 3a, 3b, 3c). 두 층 사이의 

이러한 불규칙한 경계면과 세립질 물질에 포함

된 규암 역들(Lee et al., 2012, p. 265, 그림 5)은 

상부 층이 퇴적되기 전 하부 층(규암)이 침식된 

후 셰일이 채운 퇴적구조(scour and fill)가 아

니며, 깨진 규암의 균열을 따라 주입된 단층 기

원의 변형구조이다. 이 경계부에서 묘봉층의 셰

일 또한 일부 잘리고 파쇄되어 각력을 이루며

(그림 3d), 이는 셰일 역시 변형 당시 고화상태

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2) 이 불규칙한 경계를 따라 하부의 장산층 규암

과 상부의 묘봉층 셰일 모두 심하게 파쇄되어 있

으며, 규암과 실트암의 접촉부를 따라 파쇄엽리

(cataclastic foliation)가 잘 발달되어 있다(그림 

2, 3). 파쇄엽리는 판상규산염광물과 렌즈상 파쇄

물집합체의 선택적 배열로 정의된다(그림 2, 3, 

4). 특히 이 불규칙한 경계대 내에 상부의 셰일

이 파쇄되어 각력 상태로 혼입되어 존재하는 

사실은(그림 3d) 이 경계부가 부정합이 아니라 

단층대임을 의미한다.

3) 두 층이 접하는 불규칙한 경계부 주변의 암석

은 규암층의 석영이 심하게 파쇄된 단층파쇄암

(cataclasite)과 백운모, 녹니석, 점토광물을 포

함하는 판상규산염광물로 구성된 단층비지(fault 

gouge)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 단층비지를 

따라 티탄철석과 자류철석이 파쇄엽리와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며 성장한 사실은 단층 운

동 당시 유체의 유동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4) 불규칙한 경계 하부의 규암에 수지상으로 발달

한 단열면(fracture)을 따라 단층비지가 주입(그

림 3b)된 것은 단층 운동 시 발생한 높은 유체

압의 효과로 단층암이 유동화(fluidized)되었다

는 것을 지시한다(Smith et al., 2008; Kirkpatrick 

and Shipton, 2009; Rowe et al., 2012; Fagereng 

et al., 2014). 

즉 셰일에 포함된 규암역들은(그림 2b, 3a, 3c)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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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logic map (a), outcrop photograph (b) and line drawing (c) of Dongjeom section (modified after Chough, 
2013). Man in the ellipsoid in Figure 1b for scale. Solid lines: faults. Dotted lines: bedding plane of the Jangsan and 
Myobong formations. PCB=Precambrian basement, Js=Jangsan Formation, Ms=Myeonsan Formation, Mb=Myobong 
Formation, Dg=Daegi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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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a) and line drawing (contrast shading) (b) of the fault zone between the shale (Myobong Formation) 
and the underlying quartzite body (Jangsan Formation). For location, see Figure 1.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장산층의 퇴적시기 및 암석 특성 재고찰”에 대한 반론 965

Fig. 4. Photomicrographs of the fault rock. For location, see Figure 3b. (a) Plane-polarized light. (b) Cross-polarized 
light.

Fig. 3. Close-up photographs of the fault zone. For location, see Figure 2. (a) Quartzite fragments detached from 
main quartzite body of the Jangsan Formation. Note the angular jigsaw-fit boundary associated with faulting. (b) 
Downward injection of fault gouge into the quartzite body with lateral offshoots, forming a network of gouge cracks. 
(c) Brecciated fragments of quartzite mixed with gouge material. (d) Angular fragments of shale (Myobong 
Formation) within the fau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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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규암층이 침식되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단층에 의

해 형성된 단층암의 각력편이며, 각력편은 세립질의 

단층비지가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점역 

인근 조사 지역의 단층대 주변에만 국지적으로 나타

날 뿐, 태백층군 분포지 중 다른 장산층과 묘봉층의 

경계부에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두 층의 

층서적 관계가 “부정합”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3. 결 론

결론적으로, 위에 열거한 증거들은 저자들이 주

장해온 장산층과 묘봉층의 “부정합” 관계를 부정

한다. 동점역 인근 노두의 장산층과 묘봉층의 경계

에는 퇴적작용이 중단되었거나,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

적 간격(a substantial break or gap in the geologic 

record)이 존재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즉, 장산

층과 묘봉층의 정합적관계(GICTR, 1962; Kobayashi, 

1966; Chough et al., 2000; Choi and Chough, 2005; 

Kwon et al., 2006; Woo et al., 2006; Chough, 2013)

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태백층군 하

부의 층서와 퇴적시기에 관하여 제안한 일련의 가설

들(e.g., Lee et al., 2012, 2016b)은 그 근거가 없으므

로 유효하지 않다. 특히 지질연대, 퇴적물 공급지 및 

고지리에 관한 연구결과의 문제점은 Cho and 

Cheong (2016)과 Kim and Ree (2016)에서 상세히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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